
황성규 제2차관,“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충실 이행 당부”

- 6일 전국버스연합회 등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시행상황 점검 -

□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6일(화) 전국버스연합회를 방문

하여 주 52시간 시행상황과 코로나-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

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□ 황성규 차관은 전국버스연합회 및 전국마을버스연합회로부터

주 52시간제 시행상황을 보고받은 뒤, “버스업계가 모두 노력해

주신 덕분에 주 52시간제가 안착되었다”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ㅇ 특히, “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

대해서도 계도기간 없이 전면 확대시행 됨에 따라 마을버스와 같은

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, 범국가적인 시책

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 52시간 준수와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시

기를 바란다“면서,

ㅇ “앞으로도 버스업계 내 주 52시간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:1

컨설팅지원, 버스운수종사자 인력양성, 벽지노선 운행손실금

지원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“이라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전국버스연합회 및 전국마을버스연합회와 코로나-19 장기화에

따라 승객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지원방안을

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.

ㅇ 이 자리에서 황성규 제2차관은 “버스업계는 대중교통 운송수단

으로써 감염병 시기에도 운행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업종

으로, 승객감소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“는 점을 강조하면서,



ㅇ “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,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버스업계

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“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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